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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외상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외상 후 

스트레스, 한국판 자살생각, 인지적 정서조절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 후 스트레스, 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

각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은 낮은 외상 후 스트레스 집단에서 조절효과를 가졌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은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 

집단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 임상적 시사점과 함

께 후속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post-traumatic stress of the fire-fighting officers who are exposed to traumatic events 

repeatedly on suicide and attempte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For this investigation, this study measured Post-traumatic stress Diagnostic Scale, 

Korean Beck scale for Suicidal Ideatio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ost-traumatic stress, suicidal ideation,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were correlated. secon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n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 sub-factor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had a moderating effect in a 

group of persons with low post-traumatic stress, while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had a moderating effect in 

a group of persons with high post-traumatic stress. Thes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the necessity of follow-up studies, in 

addition to its academic and clin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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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소방공무원들은 각종 재난 현장에 출동하여 생과 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업무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구하기 위한 

소명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듯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명감으로 수많은 위험과 

고통을 감수해 왔다. 

소방공무원은 다른 직업군과 달리 위험요소가 많고 위

급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히 재난 현장에 출

동 시 유독가스, 고온, 농연, 유해성 화학물질등과 같이 유

해 요인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1,2)

. 또한 빠른 시간 내에 피

해자를 구해야 하는 긴박하고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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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을 감수하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3)

. 이와 같은 소

방공무원의 업무특성을 반영하듯 업무상 재해 및 사망에 

노출된 확률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 0.30%및 경찰공무원 

1.24%과 비교할 때, 소방공무원은 1.26%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1)

. 또한 소방공무원이 활동하는 대부분의 현장은 처참

한 환자 및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동료가 부상을 당하거

나 사망하기도 하는 등 ‘이차 외상 성 스트레스(secondary 

traumatic stress)’를 경험할 위험성이 높다
(4,5)

.
 
게다가 소방

공무원의 업무는 화재진압 및 화재안전예방 뿐만 아니라 

인명 구조, 구급 활동, 생활안전 업무 등으로 국민 안전을 

보호 하는 대부분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개인의 능력 

이상의 역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5)

. 이러한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업무 형태로 인해 소

방공무원은 사고, 질병 그리고 소진상태에 이를 수 있다
(6,7)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붕괴사고, 가스폭발,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등의 대형 사고가 발생 하였고, 그로 인

해 많은 피해자들이 재난과 그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고

통을 호소하였다. 이처럼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난이 발생

했을 때, 피해자들은 삶 전체가 뒤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정

신적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이때 재난으로 인한 

참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고통, 상해, 죽음을 목

격하는 것 역시 ‘외상사건(traumatic event)’을 경험한 것과 

같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4,5,8,9)

. 즉, 외상 후 

스트레스는 실제로 신체에 해를 입거나 위협을 당하지 않

았더라도 타인의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

에 위협을 가져다주는 사건을 목격한 후에도 극심한 공포, 

무력감, 우울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4,10)

.

그러므로 직접적인 외상경험 뿐 아니라 간접적 외상경

험 노출이 잦은 소방공무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매우 취

약하며 관련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 또한 업무의 특성으로 

피해자들과 일차적으로 접촉해야하며, 그들을 구조하고,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방공무원이 경험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11,12)

.
 
실

제로 2018년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유병률은 6.3%로 일반인 0.6%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

.

외상 후 스트레스는 반복적으로 장시간 지속 될 경우, 

다양한 정서적 ‧ 행동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13)

. 더욱이 만

성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면 효과적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해지게 되고, 외상관련 자극에 대한 적절한 대

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8,14-16)

. 이렇듯 외상 후 스트레스

가 만성화 될수록 자살생각을 더욱 많이 예측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6,8,17)

.
 

즉, 소방공무원은 필연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 될 수밖에 없지만, 복잡한 심리적 증상과 외상사건의 

경험들을 적절하게 처리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11,12)

. 

2018년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건

강 조사를 실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순직한 소방

공무원은 2008년 9명에서 2017년 2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2008년 3명에서 2017년 15명으로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
 
이러한 결과로 국내 소방공무

원의 자살 위험성 및 정신건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

인 할 수 있다
(4,13)

.

자살은 장애나 진단명이 아닌 행동이다
(18)

. 또한 자살의 문

제는 복잡한 심리과정에 의해 일어나며, 자살을 예방하기 위

한 목적으로 자살생각의 단계에서 자살예방개입이 이루어 져

야 한다
(18)

.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

을 연구하는 것과 더불어 자살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 할 

때 보호요인을 찾아 예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8)

.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자살생각과 같은 강력한 부정적 정

서경험을 하게 될 때 정서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며 일상의 삶을 유지 하도록 돕기 때문에 삶

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7,20)

. 한편, 부정적 

정서경험이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 된다면 심각한 정신적 고

통을 겪게 된다
(17,19,20)

.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정서조절은 

반복된 ‘외상사건(traumatic event)’을 경험하는 소방공무원

에게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Garnefski 등
(25)

은 정서조절의 여러 측면 중 의식적, 인지

적 개념으로 범위를 좁혀 인지적 정서조절의 역할을 규명

하고, 인지적 정서조절을 이론적으로 보다 적응적인 정서

조절과 보다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의 두 가지 개념으로 설

명하고 있다. 적응적인 정서조절은 다시생각하기, 긍정적 

재평가, 긍정적 초점변경, 수용, 조망확대로 분류하였고, 부

적응적 정서조절은 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로 분

류하였다. 이렇듯 정서조절은 개인에 따라 적응적 혹은 부

적응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 할 때 신체증상과 함께 부

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외상경험은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서경험이다
(20,22)

. 이때, 이를 극복하고 적응 및 성

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서를 매 순간 자각하고 그 의미

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19,22)

. 이렇듯 정서를 잘 처

리하고 조절 한다면 보다 적응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정서가 기능적으로 조절되지 못하고 

역기능적으로 작용 한다면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 

나아가 우울, 불안, 행동문제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하

게 된다
(20,22)

. 이러한 이유에서 정서조절은 개인의 안녕감과 

성공적으로 삶에 기능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며
(20,23,24)

,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20,25)

. 특

히 정서조절이 자살생각을 비롯하여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는 것이 최근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19,23,24)

. 즉,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

하는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한다면, 외상경험이 심리질환

이나 고통으로 발전되지 않고 삶에 기능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17,20)

.

지금까지의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 볼 때 소방공무원

의 정신건강 연구는 스트레스, 적응행동, 소진, 직무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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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정도로 제한적이었다
(15)

. 더욱이 자살 및 자살예방과 관

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고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바탕

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자살예방에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

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자살생각, 인지

적 정서조절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소방공무원이 경험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이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다.

2. 연구 설계

2.1 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 그리고 기타지역(천안, 

부산)의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얻었다. 설문자료는 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자살생각, 인지적 정서조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은 각 소방서

와 본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비밀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협의 한 후 동의를 얻어 2015년 9월에서 11월까지 

직접 방문하여 배포 및 수집을 완료 하였다. 설문지는 총 

42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최종 회수된 420부 중 성실

하게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62부를 제외하고 358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SPSS WIN 

19.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입력한 

자료들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입력오류를 확인하였고, 각 측정 도구의 내적 신뢰도 검증

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

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자살생각, 인지적 정서조절 간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의 하위요인인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각각 조절효과를 갖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회귀분

석과정에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해결하고

자 ‘평균 중심화(centering)’방법을 사용 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인구사회학적 변인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근무지역, 

현재 직급, 현재 맡고 있는 업무 이다
(11,26)

.

 

2.3.2 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PDS)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정도를 측정을 위해 Foa, Cashman, 

Jaycox와 Perry
(27)

가 개발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진단 척

도(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DS)를 안현의
(28)

가 번안

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49문항의 PDS 문항 중, DSM-Ⅳ 진

단 기준에 근거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묻는 질문을 

선택하여 구성하였다. 

PDS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0

점에서 3점까지 사이를 평정한다. 증상 수준은 문항 17개

에 대한 총점을 구하여 나타내며, 일반적인 임상장면에서

의 DSM-Ⅳ의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Foa 등
(27)

은 판별함수 

분석을 통하여 10점 이하는 낮은 수준, 11-20점은 중간 수

준, 21점 이상을 높은 수준으로 임상적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심하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박철옥
(29)

의 연구에서 17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지수 

Cronbach α는 .7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17개 문항의 내

적 일관성 지수 Cronbach α 계수는 .94로 높게 나타났다.  

2.3.3 한국판 자살생각 척도(K-BSI)   

자살생각 척도(The 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는 

Beck 등
(30)

이 성인과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심각성을 측정

하고 탐지하기 위해 개발한 21문항의 자기 보고식 척도를 

이혜선, 권정혜
(31)

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자살생각척

도(The Korea Version of the 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K-BSI)를 사용하였다. 

K-BSI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3점 Likert 척도로 

0점에서 2점까지 사이를 평정한다.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문항은 선별된 문항으로 사용되는데, 이 중 4번, 5번 문항

에 모두 0점으로 응답하게 되면, 자살생각이 없다는 의미

이므로 그 뒤의 문항인 자살에 대한 계획과 태도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14개 문항을 생략하고, 자살시도를 

묻는 질문인 20번으로 넘어간다. 반면 4번, 5번에 1점 이상

에 응답했다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6번부터 모두 응답해

야 한다. 자살시도와 그 빈도를 확인하는 20번 문항과 21번 

문항은 자살생각 점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BSI의 자살생각

은 1번에서 19번까지의 합으로 총점을 낸다. 점수는 0점부

터 38점까지 분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위험이 높다

고 해석할 수 있다
(31)

.

BSI는 Beck 등
(30)

의 연구에서 입원환자 집단과 외래환자 

집단의 내적 일관성 지수 Cronbach α는 각각 .90, .87로 나

타났고, 이혜선 등
(32)

의 연구에서는 .74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 19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지수 Cronbach α는 .92로 높

게 나타났다.

2.3.4 인지적 정서조절 척도(CERQ)

인지적 정서조절을 측정을 위해 Garnefski
(23)

가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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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Sex
Men 323 90.2

Women 35 9.8

Age

20-29 18 5.0

30-39 164 45.8

40-49 111 31.0

50 and Older 42 11.7

Working 

Area

Seoul and 

Gyeonggi-do
158 44.1

Incheon 140 39.0

Et Cetera 60 16.7

Rank

Firefighter 55 15.4

Senior Firefighter 118 33.0

Fire Sergeant 114 31.8

Over the Fire 

Lieutenant 
71 19.8

Work 

Field

Extinguishing 188 52.5

Rescue 27 7.5

EMT 71 19.8

Administration 43 12.0

et Cetera 29 8.1

Table 1. Demographic Background of Respondents        (n=358)

Variable Level Frequency Percentage

PDS

Low (0-10) 276 77.16

Middle (11-20) 56 15.60

Height (21-40) 26 7.24

Total 358 100

Note. PDS :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Table 2. Posttraumatic Stress Level of Subjects

Variable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Suicidal 

Ideation

None 289 80.78

Yes 69 19.22

Total 358 100.00

Suicidal 

Attempt

None 343 95.82

Yes 15 4.18

Total 358 100.00

Table 3. Suicidal Ideation and Suicidal Attempt of Subjects

김소희
(32)

가 번안한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정서

조절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조망확대. 계획 다시생각하

기,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수용)과 부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의 두 가지 하

위 요인으로 분류된다. CERQ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5점 Likert 척도로 1점(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5점(거의 

항상 그렇다)까지 사이를 평정한다. 

이때 인지적 정서조절의 하위요인인 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정의 되므로 합산하지 않는다
(32)

. 이와 같은 척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김인경
(33)

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지수 Cronbach α는 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89,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7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인지적 정서조절 하위 요인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내적 일관성지수 Cronbach α 계

수는 .96이었으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내적 일관성

지수 Cronbach α 계수는 .89로 높게 나타났다. 

3. 연구 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소방공무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성 323명(90.2%)으로 

소방공무원 직업의 특성상 대부분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은 20대 18명(5.0%), 30대 164명(45.8%), 40대 111

명(31.0%), 50대 42명(11.7%)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은 서

울 및 경기 158명(44.1%), 인천 140명(39.0%), 기타 60명

(16.7%)으로 나타났으며, 소방공무원의 직급은 소방사 55

명(15.4%), 소방교 118명(33.0%), 소방장 114명(31.8%), 소

방위 이상 71명(19.8%)으로 나타나, 소방교와 소방장이 대

부분을 차지하였다. 소방공무원들이 주로 맡고 있는 업무

를 조사한 결과 화재진압 188명(52.5%), 구조 27명(7.5%), 

구급 71명(19.8%), 행정 43명(12.0%), 기타 29명(8.1%)으로 

화재진압 업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연구 대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본 연구 대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세 집단

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낮은 수준이 276

명(77.16%), 중간 수준이 56명(15.60%), 높은 수준이 26명

(7.24%)으로 나타났다. 

3.3 연구 대상자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본 연구 대상자의 자살생각 · 자살시도의 유무를 파악하

기 위하여 자살생각 · 자살시도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구

분하였으며
(32)

, 이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자살생각이 있

는 것으로 조사된 사람은 69명(19.22%)으로 나타났고, 이 

중 15명(4.18%)은 자살시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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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n (SD)

PDS 6.39 ( 7.96)

K-BSI 4.45 ( 5.70)

CERQ
Adaptative 63.37 (17.82)

Maladaptive 63.95 (10.59)

Note. PDS :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K-BSI : The Korea Version of the 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CERQ :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A-CERQ : Adapta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M-CERQ :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for Major Variables

Variable PDS K-BSI  A-CERQ M-CERQ

PDS -

K-BSI .60
**

-

A-CERQ -.16
**

-.06 -

M-CERQ .14
**

.29
**

.44
**

-

**
p < .01

Table 5. Correlations for Major Variables

3.4 주요 변인별 기술통계

본 연구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자 기술통계분석을 하였고, 이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의 평균은 6.39 (SD=7.96)으로 나타났

으며, 자살생각은 평균 4.45 (SD=5.70)으로 나타났다. 인지

적 정서조절 하위요인인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은 평균 

63.37 (SD=17.82)이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은 평균 

63.95 (SD=10.59)으로 나타났다. 

3.5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자살생각·자살시

도, 인지적 정서조절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상관 분

석을 실시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는 자살생각(r = .60, p < .0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r = .14, p < .01)과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이,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r = -.16, p < .01)과 유의

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살생각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r = .29,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

지만,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

지 않았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은 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r = .44,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3.6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

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이 미치는 영향

3.6.1.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

다. 단계 1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만 예언 변인으로 투

입하였고, 단계 2에서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점수를 

예언변인에 추가하였으며, 단계 3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상호작용항을 구하여 예언변

인에 추가 하였다. 모든 단계에서 종속변인은 자살생각 점

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1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는 

자살생각 변량의 35.4%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

였다. 단계 2에서 회귀모형은 자살생각 변량의 35.5%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새로 투입된 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변인으로 인한 자살생각 변량의 설명력은 확

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후 스트레스는 자살생

각을 증가시키지만(β = .60, p < .001), 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단계 3에서 회귀모형은 자살생각 변량의 39.0%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새롭게 투입된 외상 후 스

트레스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사이의 상호작용 변인으

로 인하여 자살생각 변량의 3.5%가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그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ΔR
2
=.035, p < .001).

외상 후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있어 주 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β = .67, p < .001), 자살생각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상호

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20, p <

.05). 결과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Figure1에 제시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의 수준이 낮은 경우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조절 효

과로 인해 자살생각을 적게 하는 반면,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소방공무원들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을 사용한다고 해도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3.6.2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

였다. 단계 1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만 예언 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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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Variable B  β R
2

△R
2

F

Level 1

PDS .37 .60
***

.354 59.77
***

Level 2

PDS .37 .60
***

.355 .000 29.67
***

A-CERQ .01 .22

Level 3

PDS (A) .42 .67
***

.390 .035* 22.81
***

A-CERQ (B) .02 .06

A×B .01 .20
*

*
p < .05,

 ***
p < .001

Table 6. Hierarchical Regression to Test the Effects of Post-traumatic Stress on Suicidal Ideation with Adaptiv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Prediction Variable B β R
2

△R
2

F

Level 1

PDS .37 .60
***

.354 59.77
***

Level 2

PDS .35 .56
***

.389 .035
*

34.35
***

M-CERQ .09 .19
*

Level 3

PDS (A) .28 .45
***

.460 .072
***

30.44
***

M-CERQ (B) .09 .18
*

A×B .01 .29
***

*
p < .05, 

***
p < .001

Table 7. Hierarchical Regression to Test the Effects of Post-traumatic Stress on Suicidal Ideation with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투입하였고, 단계 2에서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점

수를 예언변인에 추가하였으며, 단계 3에서는 외상 후 스

트레스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상호작용항을 구하

여 예언변인에 추가 하였다. 모든 단계에서 종속변인은 자

살생각 점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1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는 

자살생각 변량의 35.4%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

였다. 단계2에서 회귀모형은 자살생각 변량의 38.9%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새로 투입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변인으로 인해 자살생각 변량의 3.5%가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그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ΔR
2

= .035, p < .05). 여기서, 외상 후 스트레스는 자살생

각을 증가시키며(β = .56, p < .00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역시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9, p < .05). 단계 3에서 회귀모형은 자살생각 변량의 

46.0%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새롭게 투입

된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사이의 

상호작용 변인으로 인하여 자살생각 변량의 7.2%가 추가

로 설명되었으며, 그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Δ

R
2

= .072, p < .001). 외상 후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있어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β = .45, p <

.00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주 효과 역시 통계적으

로 유의미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β = .18, p < .05). 또한 자

살생각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β = .29, p < .001). 결과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

각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은 조절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의 수준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조절 효과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더라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적게 사용할 경우 자살생각을 적게 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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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A-CERQ

Low A-CERQ
Low M-CERQ

High M-CERQ

Figure 1. Moderating effect of adaptiv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Figure 2. Moderating effect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4. 논의 및 제언

4.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

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인지적 정서조절의 하위요인인 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각각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 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고위험군이 연

구대상자 중 7.24%가 해당되며, 중등 위험군은 15.6%로 소

방방재청의 연구보고와 비슷한 결과이며, 선행연구 30.8%
(11)

, 

21.5%
(26)

 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이다. 또한 연구대상자 중 

자살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대상자는 19.22%였으며, 

자살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고한 대상자는 4.18%였다.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2.2%
(34)

, 14.2%
(31)

와 비교할 

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은 업무의 특성

상 외상 후 스트레스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 되게 

되며, 이러한 결과로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성이 심각하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렇듯 소방공무원의 자살요

인에 대해 다각도로 검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았

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상호

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상호

작용 효과로 자살생각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가설과 다

르게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높은 수준에서도 자살생각

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볼 수 있겠다. 

한 가지는 인지적 정서조절의 하위요인인 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은 상반되는 개념

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인지적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인지적 정서조절을 적응적 요인과 

부적응적 요인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였을 뿐, 둘 간의 상관

관계를 실제로 검증하지는 않았으며
(35)

, 이지영 등
(20)

의 연

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정서 조절 을 적응적과 부적응적

으로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불편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고자 알

코올을 마신 후 기분이 잠시 좋아졌다고 느낀다면, 일시적

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완화되었을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

로 알코올을 마시는 것은 부적응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결

과를 초래하는 것과 같다
(36)

. 반대로 화가 난 감정을 조절하

기 위해 노래방에 가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는 

행위를 했다면, 화가 난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는 있

으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채택하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부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은 상황에 따라 더 적응적이거나 덜 적

응적일 수 있으며 정서조절을 취하는 상황에 따라 더 부적

응적 이거나 덜 부적응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 

정서조절은 정서를 느끼고 있는 상황과 개인의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20,36)

.

더욱이 소방공무원은 개인의 안녕보다 타인의 안녕을 

먼저 살피게 되므로 자신의 정서는 억압해야 하는 부정적 

본능의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때 정서가 기능적으로 조절

되지 않고 역기능적으로 작용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서 정

서를 느끼는 상황은 극복되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지속적

인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만나본 

소방공무원들은 3교대와 출동 대기상태 업무로 인하여 잠

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잠을 자더라도 작은 소리(출동 

벨과 비슷한), 적은 빛에도 예민하여 자주 깨는 등 항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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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상태를 호소하고 있었다. 

이렇듯 소방공무원들은 인지적 정서조절을 사용하되, 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함께 

채택할 가능성이 많으며, 실제 설문에서도 두 가지 정서조

절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 

개인에게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은 한 가지를 채택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

라, 연속선상에 존재하며 여러 가지 정서조절들을 함께 사

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한 가지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살은 유일한 

‘인지된 선택’
(37)

이라는 주장과 같이 소방공무원들이 자신

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함으로서 자살생각에 솔

직하게 응답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방공무원들이 자살생각에 응답하고 표현한 것은 인지적

으로 자신의 심리적 정서적 고통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며 도움 받고 싶은 정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으

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38)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

스의 고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주변 혹은 가족들과 의사소

통을 통해 적응적으로 인지적 정서가 조절
(39)

될 수 있고, 결

과적으로 자살생각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17,36)

. 

구체적으로, 자살의 위험요인인 좌절된 소속감, 짐이 되는 

느낌, 그리고 습득된 자살 잠재력
(40)

으로 인해 극도의 부정

정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적응적 정서 조절양식을 가진 사

람들은 습득된 자살 잠재력과 자살행동 사이에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인지적 재평가 과정으로 처리 된다 
(17,36,38,40)

.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업무 중 외상사건을 불가피

하게 경험하게 된다. 이때 겪었던 경험 및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주변인들에게 고통의 정서를 호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혹시 적응적으로 정서를 표현 한다

고 할지라도 자살생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소방공무원들이 심리적 

· 정서적 고통과 감정을 무기명으로 이루어진 설문을 통하

여 솔직하게 표현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정서적 표현

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즉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적게 사용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자살생각을 덜 하게 되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많이 사용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자살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자살생

각을 예측할 것이라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36)

.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최근 소방공무원에게 있어 증가추이를 보이는 

자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소방

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인지

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외상 후 스트

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의 조절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더 사용하는 것이 자살생각에 주요한 

위험요인임을 밝히는 결과이며, 소방공무원들이 외상사건

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더라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심리치료를 통해 다루어 준다면 자살생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가진다.  

4.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서울, 

경기, 인천, 천안, 부산으로 자료표집이 이루어져 소방공무

원 전체에게 일반화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측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용된 척도들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척도이나 개인

별 방어나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문제점이 반영되어 실

제 수준보다 과장 혹은 축소의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렵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는 측정도구가 다양하여 선행

연구간 외상 후 스트레스의 수준 별 비교가 모호하다. 따라

서 자기 보고식 측정 외에 면접 혹은 실험방식으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조절효

과가 입증 되어졌으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효과로 인

해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은 추후 추가로 연구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소방공무원들이 어떻

게 인식하고 어떻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지에 관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인지적 정서조절 뿐 아니라 소

방공무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적, 생리적, 체험적 정서

조절에 대한 연구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필자의 2016년도 석사학위 논문인 “소방공무

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인지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의 내용을 재구성한 논문임을 밝힙

니다.

References

1. Seoul Metropolitan Fire Academy, “Joint academic seminar 

material for the 2006 winter-industry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academia” (2006). 

2. H. J. Shin, “How Empowerment and Social Support Affect 



김성정 · 육성필100

Occupational Stress of Firefighters”,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 29, No. 6, pp. 139-146 (2015).

3. Y. K. Yoon, “A Study on Literature Therapy fo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of the Firefighter”, Master’s 

Thesis, KyungHee Cyber University (2015).

4. H. J. Choi,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8).

5. Y. S. Song, “The Relationship Between Fire-fighter's 

Resilience and PTSD”,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 

31, No. 3, pp. 119-126 (2017).

6. S. W. Kim, “The Moderating Effect of Perfectionism and 

The Reason for Liv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Burnout and Suicidal ideation among Employee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14). 

7. R. Tyssen, P. Vaglum, N. T. Gronvold and O. Ekeberq, 

“Suicidal Ideation Among Medical Students and Young 

Physicians: a Nationwide and Prospective Study of 

Prevalence and Predicto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64, No. 1, pp. 69-79 (2001).

8. K. A. Kim, “The Influence of Posttraumatic Stress on 

Suicidal Ideation : Self-Encouragement as a Moderator”,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2012). 

9. L. M. Perez, J. Jones, D. R. Englert and D. Sachau,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Burnout Among Law 

Enforcement Investigators Exposed to Disturbing Media 

Images”, 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Vol. 

25, No. 2, pp. 113-124 (2010). 

10.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ition (DSM-5)”, 

Washington, DC, p. 265 (2013).

11. S.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e Ideation and 

Exposure to Post-Traumatic Stress in Fire fighter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14).

12. J. M. Bae,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Posttraumatic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by SEM-Focusing on Policemen and Firefighter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Vol. 26, No. 6, pp. 109-117 (2012).

13. National Fire Agency, “Conducted a Survey on the Mental 

Health Survey of National Firefighters” (2018). 

14. E. Tracy, M. Gilliham, N. Dodd, R. Webb and M. Tester, 

“Nacl-induced Changes in Cytosolic Free Ca2+ in 

Arabidopsis Thaliana are Heterogeneous and Modified by 

External Ionic Composition”, Plant Cell Environ, Vol. 31, 

pp. 1063-1073 (2008). 

15. K. H.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Drinking 

and Job Stress Among Firemen”,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01).

16. Y. Saijo, T. Ueno and Y. Hashimoto, “Job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Japanese Fire Fighters.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Vol. 50, No. 6, 

pp. 470-480 (2007).

17. B. M. Kim, “The Role of Social Connections and Emotion 

Regulation in Suicidal Ideation Among Individuals with a 

History of Traumatic Events”,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1). 

18. S. P. Yook, “The Exploration of Suicide Related Variables 

and the Development of Treatment Program”, Doctoral’s 

Thesis, Korea University (2002).

19. H. A. Jang, “(The) Moderation D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on Reflec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11).

20. J. Y. Lee and S. M. Kwon,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Regulation and Psychopathology: Recent Research Trends 

and Future Research Task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8, No. 3, pp. 461-493 

(2006).

21. N. Garnefski, V. Kraaij and P. Spinhoven, “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0, 

No. 8, pp. 1311-1327 (2001).

22. S. J. Jang, “Relations to the Emotional Awareness and 

Expression, Mental Health of the Employ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2).

23. N. Garnefski, T. V. D. Kommer, V. Kraaij, J. Teerds, J. 

Legerstee and E. Onste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Em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Emotional 

Problems Comparison Between a Clinical and a Non-clinical 

Sampl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Vol. 16, pp. 

403-420 (2002).

24. M. Mikolajczak, D. Nelis, M. Hansenne and J. Quoidbach, 

“If You Can Regulate Sadness, You Can Probably Regulate 

Shame: Associations Between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 Regulation and Coping Efficiency Across Discrete 

Emo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4, 

pp. 1356-1368 (2007).

25. J. M. Shon, “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Regulation 

Strategies : Cognitive Reappraiser vs. Emotion Suppressor”,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5). 

26. J. H. Yu, “The Ralations of PTSD Symptoms, Emotional 

States, Coping Style and Social Support in Urban Fire 

Fighter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06).

27. E. B. Foa, L. Cashaman, L. Jaycox and K. Perry, “The 

Valik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sychological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Fire Sci. Eng., Vol. 32, No. 2, 2018

101

Assessment, Vol. 9, pp. 445-451 (1997).

28. H. N. Ahn,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Trauma o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7, No. 1, 

pp. 217-231 (2005).

29. Ch. O. Park,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Trauma Exposure, Experiential 

Avoidance, Forgivenes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ymptoms in North Korean”,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2007).

30. A. T. Beck, R. A. Steer, J. S. Beck and C. F. Newman, 

“Hopelessn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Clinical 

Diagnosis of Depress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23 No. 2, pp. 139-145 (1993).

31. H. S. Lee and J. H. Kuwn, “Validation for the 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with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8, 

No. 4, pp. 1155-1172 (2009).

32. S. H. Kim,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the Stressful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04).

33. I.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 Related 

Emotions and Forgiveness : the Moderating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2013).

34. Y. J. Lee, “The Effect of Attitudes towards Suicide on the 

Help-related Behavior”, Master’s Thesis,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University 

(2015). 

35. S. Y. Im, “The Meaning Reconstruction Process Leading to 

Posttaumatic Growth After Relational Loss”, Doctoral’s 

Thesi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36. W. K. Choi and J. S. Kim, “The Relation Between Stress 

and Suicide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3, No. 1, pp. 272-289 

(2012).

37. S. Chehil and S. P. Kutcher, “Suicide Risk Management: A 

Manual for Health professionals”, Wiley-Blackwell, pp. 

1-12 (2012). 

38. H. J. Jin, “The Effect of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elf-Esteem o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4).

39. J. J. Chang, “The Effects of Emotional Awareness and 

Emotional Expression on Emotional Control and Empathy”,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 28, No. 

1, pp. 147-170 (2012).

40. M. D. Anestis and T. E. Joiner, “Examimimg the Role of 

Emotion in Suicidal Behavior and Lifetime Number of 

suicide Attemp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129, 

pp. 261-269 (2011). 


